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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ifelong education center is an educational system that provides adults with learning from cradle to 

tomb to people, and it is difficult to provide smooth educational services due to the period of COVID-19. 

Through th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he service quality of lifelong education centers 

affects psychological well-being through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based on previous studies on service 

quality,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is study distributed and collected 

questionnaires from November 1st to November 14th, 2021, targeting 212 students attending the lifelong education 

center. As a result of hypothesis verification, first, it was found that the service quality had no effect on 

self-efficacy, but all of them had an significant effect on hope.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assurance and 

responsiveness had a positive effect on resiliency, and it was found that responsiveness had a positive effect 

on optimism. Finally, hope, resilience, and optimism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sychological 

well-being.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it can be used as data for the policy direction 

to provide better qual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services to lifelong education center lear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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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평생교육원은 성인을 대상으로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의 배움을 모토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교육

시스템이다. 본 연구는 평생교육원의 서비스 품질과 긍정심리자본,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평생교육원의 서비스 품질이 긍정심리자본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평생교육원을 다니는 학생 212명을 대상으로 하여 2021년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평생교

육원의 서비스 품질은 긍정심리자본 중 자기효능감에 모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희망에는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평생교육원 서비스 품질 중 확신성과 반응성은 탄력성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응성은 긍정심리자본 중 낙관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긍정심리자본 중 희망과 탄력성 그리고 낙관주의는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평생교육원 학습자들에게 더 좋은 품질의 

평생교육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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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사람은 배움을 통해 성장하므로 평생교육은 그 중요성

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경일수·탁진국, 2019). 교육의 중요

성은 인간의 수명이 생명과학이나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늘어나고 있고 삶을 영위하기 위해 습득해야 하는 기술이

나 지식 그리고 교양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기에 더욱 크다

(구주형 외, 2015). 사회의 발전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했던 지식은 

이제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어 교육은 이제 평생 이루어

지는 것이 필연적이다.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한 많은 

국가는 오래전부터 이미 체계적인 평생 교육시스템을 만

들고자 노력해 왔고, 그 효과도 이제는 어느 정도 증명되

고 있다(경일수·탁진국, 2019).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

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하여 평생교육을 통한 제2

의 자아실현을 돕고 있다. 여기에는 과거 교육과정에서 배

제되었던 노인들에게 공부의 기회를 주거나, 비정규학생 

혹은 여성 평생 학습자를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일도 포함된다(이희정, 2011). 

평생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사회구성원들이 핵심 기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학습을 제공하며, 성인 또는 사회인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최

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여 구성하는 것이다. 평생교

육원에서 주로 개설되어 학습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프

로그램들을 살펴보며 과거에 비해 그 종류가 다양해졌고 

최신의 동향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실시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은 체계적인 운영 면

에서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으며 단기성으로 기획되는 경

우가 많아 학습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여전히 한계

가 존재하며, 특히 학습 환경 및 강사의 자질 등의 측면에

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송충진, 2014).

평생교육원 학습자들의 학습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느끼는 서비스 품질을 간과할 수 없다(김지숙 

외, 2015). 예를 들어 학습자가 자신의 진로에 대한 선택

할 때, 긍정적인 사고는 앞으로 사회생활을 지속하거나 추

후 진로를 선택, 변경하거나 확장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내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Lee, 2012). 특히 학습자가 

느끼는 희망, 낙관 등의 긍정적이며 유연한 사고는 추후 

계획대로 일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도 언제든지 본래의 상

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는 한 단계 나아 복원

력 및 효능감으로 학습자에게 내적 능력을 다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평생교육원 학습 후 직업 준비 또는 진로 선

택에도 내적 강력한 동기부여 근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평생교육원 학습자들이 긍정적인 사고와 

변화에 유동적인 적응력과 자신감을 가질 때 진로를 더 유

연하게 대처하여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평생교육원 서비스 품질이 긍정 심리자본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피고

자 한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원 학생이 제공 받는 서비스 

품질을 유형화하고, 평생교육원 교육의 심리 자본 형성과

정을 살피고자 한다. 뿐 아니라, 심지 자본이 결과적으로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여 평생교육원의 

장기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Literature Review

2.1 Lifelong education center service quality

2008년 2월 29일 개정된 평생교육법의 제2조 1항에 따

르면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

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 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김미정·채명신, 

2019). 평생교육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람은 배

워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교육시스템을 만들어서 사람들

에게 제공되고 있다. 평생교육에는 다양한 참여 주체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기관, 정부, 지역, 지자체, 학습자 등 다

양한 대상들이 해당된다(이지혜 외, 2021). 평생교육은 아

무래도 교육시스템의 일종으로 분류되다 보니 평생교육원

이라고 불리는 주로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이 타 기

관보다 체계성을 갖추고 있다. 평생교육원은 시간 대비 고

가의 수강료로 관리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료증을 발

행하는 등의 특징도 지닌다(김은임, 2021). 

정복임(2021)에 따르면 평생교육원은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

진 유형으로 지자체의 사업으로 운영되는 평생교육원 또는 

평생학습원(센터, 관)이 있다. 지자체 관리 평생교육원은, 

해당 분야의 지식, 기술, 전문적 식견을 가진 지역 인재를 

강사로 섭외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흔히 평생학습

원, 평생교육센터, 평생학습관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명명

되는 기관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김진화·박정의, 2021). 

둘째, 공공기관에서 일부 대학에게만 인가해주는 평생

교육원이 있다. 많은 대학들이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인식

하고 일반인들에게 대학의 문을 여는 평생교육원을 꾸준

히 운영하고 있다. 대학의 평생교육센터는 일반적으로 해

당 지방의 잘 알려진 전문 강사들도 초빙하여 운영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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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때로는 대학의 인적자원도 함께 운영에 투입되기도 

한다(정복임, 2021). 

셋째, 사설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설평생교육원이 있다. 

사설평생교육원은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며, 지역이 직면한 

현안을 파악하여 이를 기관, 지자체, 조합, 특정 단체 등에

서 요구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관련 전문가를 

강사로 섭외하여 제공하고 있다(육효창, 2019). 주로 공공

기관이나 지자체 혹은 조합 등의 현안을 해결해 주는 차원

으로 운영하다 보니 정기적인 형식보다는 사업목적에 따

라 개설되는 등 한시적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주를 이룬다.

넷째, 단체나 기관에서 사회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

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유형은 종교단체나 

기관의 책임하에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프로그램

은 오랜 시간 동안 운영된 경우도 많으며 지식의 보급 및 

확산, 사회적 수요에 맞춰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왔다(김민

호, 2021). 

다음으로 평생교육원은 기능적으로 크게 교육의 수평적 

통합 및 수직적 통합 측면으로 구분된다(임숙현 외, 2017). 

먼저 교육의 수평적 통합은 ‘학교 교육 및 사회교육과 가

정교육의 융합’을 의미하고, 수직적 통합은 ‘전 생애 걸쳐,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어지는 지속적인 학습’을 뜻한다

(윤소영, 2010). 

평생교육의 목표는 삶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늘리는 

것, 즉 평생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때문에 

경험을 지속하고 자기주도적인 발전을 위한 학습을 지속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한승희, 2004). 평생교육은 기존

의 학교에서 배운 것의 확장 차원으로 발생된다(정민승, 

2010). 학교 교육은 일반적으로 정형화되어 있어 수동적으

로 학습자에게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 대부분이라면 평

생교육은 학습자가 다양한 기회와 동기를 바탕으로 능동

적으로 학습하는 경향이 있다(김민호, 2021). 즉, 평생교육

센터에서 피교육생은 상황에 따라서 피동적으로 교육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다

양한 매개체를 사용하여 역할을 분담하거나 공동 자원을 

활용하여 배움을 확장할 수 있다. 

평생교육원의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서비

스에 대한 품질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 서비스 품질

(service quality)은 1990년대부터 서비스 관련 기업의 경

영자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대상이 되어왔는데 이는 서비

스 품질이 기업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 주요 키워드로 알려

졌기 때문이다. 서비스 제공 기업은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인들을 민감하게 관리해야 하며, 고객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충족시켜주

어야 한다(장택원, 2002). Brady et al.(2001)은 서비스 품

질을 3차원의 위계 모형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여기에는 

물리적 환경품질, 상호작용품질, 결과 품질이 해당된다. 

먼저, 물리적 환경품질이란 디자인, 사회적 요소, 주변환

경 등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요인들을 뜻 한다. 다음으로 

상호작용품질은 서비스 전달자의 행동, 태도, 전문성 등 

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와 제공받는 이의 상호작용에 

해당되는 요인들이다. 마지막으로 결과품질은 서비스의 유

형성, 호감성, 대기시간 등 서비스를 제공받은 결과와 관

련된 요인들이다. 일반 교육 영역에서 서비스 품질의 영향

요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들은 꾸준히 수행되었는데, 교육 

서비스 품질은 “교육 서비스의 우수성을 평가하기 위한 학

습자의 판단 혹은 태도이며, 객관적이기 보다는 주관적으

로 인식되는 교육의 품질”을 뜻한다(이유재·라선아, 2003). 

유형성, 확신성, 공감성, 반응성, 신뢰성 등은 다수의 서비

스품질에 연구들이 제시하는 주요 요인들이다. 이에 이론

적 배경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5가지 요인으로 서비스 품

질을 분류하여 살피고자 한다.

2.2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긍정심리자본(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은 “자신

이 원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자신감, 성공을 

희망하며 과업을 진행하고, 상황에 따라 목표를 재설정하

기도 하며 수행과정 중 문제를 직면했을 때도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긍정적이며 복합적인 인지 상태”를 뜻한다

(이종찬, 2014). 긍정심리자본의 주요 구성개념(construct)

에는 낙관주의, 자기효능감, 복원력, 희망 등이 있다(박철

훈 외, 2019). 각 개념의 뜻은 다음과 같이 종합할 수 있다

(박철훈 외, 2019; 지미선·이신복, 2021). 먼저 낙관주의란 

어떤 역경과 실패가 있을 때에도 자신의 삶이 미래에는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희망과 신념을 의미한다. 자기

효능감이란 특정 환경에서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

한 필수적인 동기부여, 인지적 상태, 일련의 행동을 뜻하

고, 자신의 상황을 주체적으로 관리하여 과업을 이루어내

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믿음을 의

미한다(지미선·이신복, 2021). 세 번째로 복원력이란 실패, 

상황에 대한 실망, 좌절, 애매한 상황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고 심리적 역량이고, 일상에서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극복하도 더 좋은 상황으로 나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힘이다. 마지막으로 희망은 개인이 

수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성취 가능성이 높은 목표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개인에 따른 목표마다 상황, 

열정, 결심을 자유자재로 통제하는 개인의 인지적 능력을 



142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의미한다(박철훈 외, 2019; 지미선·이신복, 2021).

2.3 Psychological well-bing

행복은 철학분야에서 연구가 시작되었고, 사회과학자들

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이다(박병준, 2016). 심

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 관련 연구는 

1960~70년대 초반에 시작되었으며, 사회경제적으로 급속

한 성장과 별개로 개인의 행복감은 높아지지 않는다는 문

제의식 하에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삶의 질과 연관지어 행

복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김명소 외, 2001; 이옥형, 

2012). 이 분야의 연구는 초기에 객관적인 지표인 직업, 

신체조건, 교육수준 등 개인의 삶을 객관적으로 평가 및 

측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국가에서 연구되었

다(김명소 외, 2001). 인간의 행복검에 대한 측정을 위해 

연구자들은 안녕감(well-being)을 제시하였는데, 안녕감은

라 “개인이 행복하다고 여기는 것, 만족감을 느끼며 신체

적, 정서적으로 충족되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정의된다(원주연·성귀복, 2021). 심리적 안녕감이 포함하

는 범위는 상당히 포괄적인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

들이며 대인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것, 행동을 스스

로 조절하고, 자신의 환경을 통제할 수 있으며 자신의 삶

에 대한 목적이 있음을 믿는 것, 자신의 가치와 잠재력을 

최대화하려는 동기부여가 있는 상태 등 다양한 의미를 내

포한다. 즉, 단순히 삶이 행복하다는 것을 넘어서서 개인

이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를 총체적

으로 내포하는 개념이다(Ryff, 1989; Ryff & Keyes, 

1995). 때문에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이 긍정적인 자원을 

최대한 사용하여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고 영위하는 것과

도 깊게 관련되어 있다(권석만, 2010).

III. Research Model

3.1 Methodology

본 연구는 평생교육원의 서비스 품질이 긍정심리자본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규명

하고자 평생교육원을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로 직접 대면을 통해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등을 설

명 후에 동의를 얻어 낸 21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받았다. 

이후 기록 내용에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은 3부는 제외 후에 

총 212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앞서 살펴 본 이론적 배경하에 평생교육원의 

서비스 품질(김지숙 외, 2015; 이유재·라선아, 2003)과 긍

정심리자본(박철훈 외, 2019; 지미선·이신복, 2021), 심리

적 안녕감(김명소 외, 2001)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평생교육원의 서비스 품질이 긍정심리자본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규명하고자 선

행연구를 바탕으로 이를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평가항목

을 구성하였다.

3.2 Hypotheses

3.2.1 Service quality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학생들에게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

해서는 교육 서비스의 품질을 우선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유형성, 확신성, 공감성, 반응성, 신뢰성 등은 다수의 서비

스 품질 관련 연구들이 제시하는 주요 요인들이다. 평생교

육원의 서비스 품질 요인들이 긍정적이라면 관련된 긍정

심리자본 요인들 역시 긍정적일 수 있다. 학교 교육의 경

쟁력 확보는 교육서비스 및 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바

탕으로 교육 수요자들인 학습자들이 학교 교육 완료 후에

도 사회에서 적합한 역할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또한 

학습자뿐만 아니라 학교 및 정부 기관에도 향상된 학교 교

육으로 상호보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시 

말해 평생교육원을 통하여 전달된 교육서비스가 우수할수

록 피교육생들의 낙관주의, 자기효능감, 희망, 복원력과 

같은 하부요인이 긍정적일 수 있다. 좋은 교육은 종사원들

이 문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그 상

황을 해결하기 위한 능력을 가지게 할 뿐 아니라, 업무 수

행능력을 향상시키고 도전정신을 가지게 한다(Seligman, 

1998). Luthans, Youssef, & Avolio(2007)의 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의 수준이 높은 종사원일수록 서비스를 실패

하는 상황에서도 주저하거나 당황하는 경우가 적으며 적

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전정신과 자신감을 갖

고 일을 수행해낸다고 설명하였다. 즉, 높은 서비스 품질

은 긍정심리자본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연구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H1-1 : 평생교육원의 서비스 품질 중 유형성은 긍정심

리자본 중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 평생교육원 서비스 품질 중 확신성은 긍정심리

자본 중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 평생교육원 서비스 품질 중 공감성은 긍정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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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중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 : 평생교육원 서비스 품질 중 반응성은 긍정심리

자본 중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5 : 평생교육원 서비스 품질 중 신뢰성은 긍정심리

자본 중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 평생교육원 서비스 품질 중 유형성은 긍정심리

자본 중 희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 평생교육원 서비스 품질 중 확신성은 긍정심리

자본 중 희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3 : 평생교육원 서비스 품질 중 공감성은 긍정심리

자본 중 희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4 : 평생교육원 서비스 품질 중 반응성은 긍정심리

자본 중 희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5 : 평생교육원 서비스 품질 중 신뢰성은 긍정심리

자본 중 희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1 : 평생교육원 서비스 품질 중 유형성은 긍정심리

자본 중 탄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 평생교육원 서비스 품질 중 확신성은 긍정심리

자본 중 탄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3 : 평생교육원 서비스 품질 중 공감성은 긍정심리

자본 중 탄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4 : 평생교육원 서비스 품질 중 반응성은 긍정심리

자본 중 탄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5 : 평생교육원 서비스 품질 중 신뢰성은 긍정심리

자본 중 탄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1 : 평생교육원 서비스 품질 중 유형성은 긍정심리

자본 중 낙관주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2 : 평생교육원 서비스 품질 중 확신성은 긍정심리

자본 중 낙관주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3 : 평생교육원 서비스 품질 중 공감성은 긍정심리

자본 중 낙관주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4 : 평생교육원 서비스 품질 중 반응성은 긍정심리

자본 중 낙관주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5 : 평생교육원 서비스 품질 중 신뢰성은 긍정심리

자본 중 낙관주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긍정심리자본은 최아라(2021)의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낙관성, 복원력 및 희망 등의 요인들이 청소년들에

게 심리적 안녕감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Luthans, Avolio와 Avey(2010)의 연구에서도 상대적으

로 희망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내고 이를 단계적으로 성취해낸다고 하

였다. Luthans와 Youssef(2007)의 연구에서는 높은 복원

력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장하는 경

향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도 삶의 의미를 잃지 않고 그 가

치를 발견한다고 주장하였다. Norman 등(2010)의 연구에

서는 낙관적인 사람일수록 좌절과 난관의 상황에서도 궁

극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고 하였다. 즉, 낙관성, 복원력 및 희망 등의 긍정심리자본

이 높은 학습자일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굳건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연구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H5-1 : 긍정심리자본 중 자기효능감은 심리적 안녕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2 : 긍정심리자본 중 희망은 심리적 안녕감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3 : 긍정심리자본 중 탄력성은 심리적 안녕감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4 : 긍정심리자본 중 낙관주의는 심리적 안녕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IV. Results

4.1 The sample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

음과 같다. 연령대로는 30세~39세 이하가 93명(46.5%)으로 

가장 많이 분포되었으며, 그 뒤로는 20세~29세 이하가 59명

(38.3%), 그리고 40세~49세 이하가 34명(17.0%)이었으며,

50세 이상이 14명(7.0%)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결혼 여부

로는 결혼한 사람이 123명(61.5%)이며, 결혼 하지 않는 사

람이 77명(38.5%)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최종학력으로는 

전문대 졸업이 87명(43.5%), 평생교육대학원(학점은행제) 

졸업은 9명(4.5%)으로 대학교 졸업이 72명(36.0%), 석사(대

학원) 이상은 32명(16.0%)으로 조사되었다.

4.2 Measure validation

최종 수집된 데이터(n=212)로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증

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증은 일반적으로 많

이 사용하는 측정항목의 신뢰성 검사와 타당성 검사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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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Coefficient of correlation between factors

1 2 3 4 5 6 7 8 9 10

Tangibility 0.846 　 　 　 　 　 　 　 　 　

Assurance .475** 0.791　 　 　 　 　 　 　 　 　

Empathy .088 .045 0.916　 　 　 　 　 　 　 　

Responsiveness .304** .275** .121 0.859　 　 　 　 　 　 　

Reliability .066 .076 .484** .048 0.893　 　 　 　 　 　

Self-efficacy .018 .009 .069 .137* .168* 0.799　 　 　 　 　

Hope .164* .013 .017 .156* .058 .073 0.823　 　 　 　

Resilience .367** .380** .086 .535** .038 .014 .082 0.780　 　 　

Optimism .317** .291** .001 .533** .008 .100 .068 .591** 0.722　 　

Psychological well-being .413** .490** .076 .271** .079 .013 .282** .420** .407** 0.901　

average 3.726 3.764 2.748 3.638 2.651 3.458 3.792 3.541 3.462 3.522

standard deviation .584 .598 .799 .786 .823 .772 .846 .596 .635 .753

Table 1. Correlations among Constructs

다(Kim, 2006). 이 중 타당성은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통한 

측정항목의 타당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신뢰성 검증은 

C.R값이 0.7이상이면 신뢰성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그리

고 AMOS를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중 요인적재

값을 집중타당성 검증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요인적재량은 ±0.4 이상이면 유의한 것으로 판단된다(홍

세희, 2000).

판별 타당성은 유사한 두 개의 개념이 뚜렷이 구별되는 

정도를 검증하며, 이를 위해 Fornell 과 Larcker(1981)가 

제시한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과 Pearson 상관관계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각 구

성개념에서 AVE의 제곱 값이 해당 구성개념과 다른 구성

개념 간의 상관계수 값을 초과하면 판별 타당성이 존재하

는 것으로 본다.

<Table 2>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신뢰성 측정 결과 신

뢰성을 저해하는 항목은 없었으며, 신뢰성 검증에 사용된 

C.R 값은 0.7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항목의 신뢰성은 확보

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타당성을 검증하는 요인적재 

값 역시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는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항목에 대한 타당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평균분산추출 값을 이용한 판별 타당성은 문

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

다.

4.3 Measurement model fit

측정모형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후에, 수집된 데이터

가 연구 모형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AMOS을 사용

하여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초기 측정 모형의 적합도 

검증은 총 24개의 측정항목으로 실시하였다. 적합도 검증

은 기존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GFI(Goodness-of-fit Index) 0.9 이상이며, NFI(Normed 

Fit Index) 0.9 이상, RMR(Root Mean Square 

Residual) 0.05 이하, CFI (Comparative Fit Index) 0.9 

이상에 대한 p값(>=0.05)등을 사용하였다(홍세희, 2000).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적합도는 = 687.99 

(df=360), p = 0.00, /df = 1.911 GFI = 0.84, NFI = 

0.823, CFI = 0.905, RMR = 0.043으로 모든 지수가 권장

치 이상으로 나타나 적합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곧 본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수집된 데이터

가 연구 모형에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홍세희, 2000).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산추출지수가 각 요

인의 상관 계수의 제곱 값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구성 개념들 간의 판별 타당성이 확보되었다(홍세희, 

2000).

4.4 Empirical results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증 후 연구 모형에서 제시한 변수

들 간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AMOS를 사용하여 구조 방

정식(SEM)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두 가

지 중요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첫 번째 결과는 구조

모형의 적합도 정도이다. 연구 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살펴

보면 χ²=764.478(df=371), p=0.000, CMIN/DF=2.061, 

RMR=0.05, NFI=0.803, CFI=0.886, GFI=0.826, 

AGFI=0.782, TLI=0.866, IFI(Delta2)=0.888로 나타나, 

Kim(2006)이 모델적합도 지수로 제시한 CFI, TLI, RMR

을 중심으로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았을 때 연구 모형의 적

합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홍세희, 

2000).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다. 첫째, 평생

교육원 서비스 품질 중 유형성은 긍정심리자본 중 자기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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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Metrics Factor loading Measurement error Standard Error t-value C.R AVE

Tangibility

Tan3 0.611 0.388 1.000 -

0.882 0.716Tan2 0.811 0.119 0.996 8.423

Tan1 0.823 0.170 1.246 8.447

Assurance

Ass3 0.713 0.293 1.000 -

0.832 0.626Ass2 0.583 0.337 0.757 7.256

Ass1 0.765 0.226 1.025 8.885

Empathy

Emp3 0.906 0.138 1.000 -

0.940 0.839Emp2 0.904 0.129 0.958 19.186

Emp1 0.863 0.189 0.934 17.678

Responsiveness

Res3 0.743 0.368 1.000 -

0.893 0.738Res2 0.949 0.072 1.210 13.046

Res1 0.791 0.299 1.051 11.651

Reliability

Rel3 0.809 0.269 1.000 -

0.922 0.798Rel2 0.936 0.106 1.213 15.721

Rel1 0.863 0.202 1.073 14.646

Self-efficacy

Self3 0.661 0.523 1.000 -

0.838 0.638Self2 0.91 0.131 1.244 8.905

Self1 0.732 0.370 1.027 9.021

Hope

Hope3 0.789 0.412 1.000 -

0.857 0.678Hope2 1.032 -0.056 1.158 12.771

Hope 0.589 0.610 0.690 9.501

Resilience

Resil3 0.637 0.369 1.000 -

0.823 0.609Resil2 0.718 0.231 0.987 8.301

Resil1 0.69 0.297 1.035 8.064

Optimism

Opti3 0.375 0.683 1.000 -

0.751 0.522Opti2 0.8 0.245 1.974 4.958

Opti1 0.735 0.280 1.712 4.893

Psychological 

well-being

Psy3 0.829 0.180 1.000 -

0.928 0.811Psy2 0.865 0.190 1.195 14.792

Psy1 0.89 0.150 1.202 15.255

Table 2. Reliability and validity of measurement items

능감에 β=-0.123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확신성과 공감성, 그리고 반응성, 신뢰성

은 각각 β=0.125, β=-0.026, β=-0.131, β=-0.117로 나타

나 유형성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평생교육원 서비스 품질 중 유

형성은 긍정심리자본 중 희망에 β=0.356으로 나타나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확신성은 희망에 β

=0.374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감

성은 희망에 β=0.162로 나타나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반응성은 희망에 β=0.278로 나타

나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신뢰성은 희망에 β=0.171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평생교육원 서비스 품질 중 유형성은 긍

정심리자본 중 탄력성에 β=0.071로 나타나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확신성은 탄력성에 β

=0.359로 나타나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공감성은 탄력성에 β=-0.032로 나타나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반응성은 탄

력성에 β=0.347로 나타나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뢰성은 탄력성에 β=0.062로 나타나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평생교육

원 서비스 품질 중 유형성은 긍정심리자본 중 낙관주의에 

β=0.119로 나타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확신성과 공감성 역시 각각 β=0.108, β=0.04

로 나타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반응성은 낙관주의에 β=0.26으로 나타나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뢰성은 낙관주의에 β

=-0.029로 나타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긍정심리자본 중 자기효능감은 심리

적 안녕감에 β=0.013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희망과 탄력성, 낙관주의는 각각 

β=0.153, β=0.524, β=0.329로 나타나 모두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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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 **:P<0.05, ***:P<0.01

Fig. 1. Result of research model/hypotheses verification

V. Conclusions

인간의 삶에 있어서 배움은 연속된다. 이러한 사회적 경

향은 갈수록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이 가능한 최근 더욱 많은 배움이 일어나

고 있다. 하지만 평생교육원은 일반적인 교육과는 차별되

는 부분도 있다. 일반적으로 평생교육원 학습자들은 비정

규학생 또는 노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

로 온라인 수업에는 참여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

이다. 하지만 학습자들이 오프라인 수업을 더 선호하더라

도 수업 현장에서는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

으므로 학습자들은 만족스러운 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

이다. 최근 위드 코로나(with Covid-19)로 사회적 거리두

기가 완화되어 온라인 수업 대비 오프라인 수업의 비중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과 강사들도 대면 수업을 통

해 소통을 다시 늘리고 있는 변화의 시기이다. 때문에 학

습자들의 요구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 환경을 만

들어 주기 위해 서비스 품질을 제고함으로써 앞으로 평생

교육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평생교육원의 서비스 품질은 긍정심리자본 중 자

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평

생교육원의 교육서비스가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는 발달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알게 해 준다. 특히, 조사시

점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었고 평생교육원이 비대면

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둘째, 평생교육원의 서비스 품질은 긍정심리자본 중 희

망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평생교육원의 교육서비스들이 피교육생에게 

희망을 느끼게 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해 준다. 

셋째, 평생교육원 서비스 품질 중 확신성과 반응성은 탄

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성이라

는 것은 장애물이나 어려움에도 이를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는 의지이므로, 평생교육원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의 확

신성과 반응성이 높아진다면 개인의 회복탄력성 또한 높

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넷째, 평생교육원 서비스 품질 중 반응성은 긍정심리자

본 중 낙관주의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반응성 높은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때 미래에 소

망하는 일이 현실화되기를 바라는 낙관주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들을 참고하여 평생교

육원의 서비스품질을 잘 관리하면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낙관주의도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긍정심리자본 중 희망과 탄력성 그리고 낙

관주의는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

로그램에서 자기효능감 이라는 요소를 관리해 나갈 필요

성을 제시해 준다. 

본 연구는 다양한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논리적으

로 타당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결론을 

해석하는데 있어 다음의 한계점에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먼저 기존 문헌을 활용해 평생교육원의 서비스품질, 긍정

심리자본 등의 요인들을 채택했지만 이러한 요인들이 평

생교육원에 최적의 요인들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

계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요인을 추리기 위한 파일럿 연구

가 선행되고 그 요인들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다면 보다 이 

분야에 더 적합한 요인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종단조사로 조사에 포함된 평생교육원 학생들

의 의견은 담겨있으나 이러한 연구결과를 모든 평생교육

원 학생들의 연구 결과로 확대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

하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보다 폭넓은 연구대상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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